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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파리바게트는 민주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2018년 사회적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2017년 고용노동부는 SPC그룹 산하 파리바게트에서 5,300여명의 제빵기사에 대

한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 인원에 대한 직접 고용 및 미이행 

시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밝힌 1차 과태료 금액만 162억7천만 원에 달하자 SPC그룹은 

서둘러 불법파견 대상자인 제빵기사들을 자회사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통해 과

태료 지급을 면제받았고,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임금을 ‘3년 내 본사 소

속 제빵기사’들의 임금과 동일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위 파리바게트 사회

적합의의 핵심내용이다.

그런데 약속한 3년이 지난 2021년, SPC그룹은 본사 소속 제빵기사들의 임금이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음은 물론 사회적합의 주체들의 아무런 검증 없이 셀프로 

사회적합의 이행완료 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민주노총 파리바게트지회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파리바게트지회 탄압으로 밝혀진 내용만 하더라도 - 관리자들을 동원

한 조직적 탈퇴 강요, - 민주노총 조합원 탈퇴 시 해당 관리자에게 포상금 지급 



및 탈퇴자 한국노총 가입 시 추가포상금 지급, - 육아휴직 중이던 조합원에게 

탈퇴 강요, -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은 신입사원에게 한국노총 가입서 작성 

요구, - 민주노총에 대한 진급차별, - 위조탈퇴서 제출 등으로 가히 부당노동행

위의 백화점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며, 이 중 탈퇴서 위조 및 탈퇴 강

요, 진급차별은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았다.

이는 SPC그룹 내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트지회에 대한 선택적 차별과 탄압이 

광범위하게 있었음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결과다. 그러나 이를 엄단해야 할 공권

력의 수사는 더디기만 하고 그 결과 700명이 넘던 지회 조합원은 200여명으로 

줄고 말았으며, 지금도 파리바게트지회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또다시 한명의 노동자가 곡기를 끊고 목숨을 건 투쟁을 시작했다. 단식

농성 중인 파리바게트지회 임종린 지회장의 요구는 간단명료하다. 2018년의 사

회적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다.

얼마 전부터 수십 년 전 유행하던 포켓몬빵이 다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

다. 그런데 그 빵을 만드는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탄압 역시 수십 년 전 

행태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악랄하게 이뤄지고 있다.

SPC그룹은 당장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사과하라. 부당노동행위를 

수사하는 공권력은 신속하게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곡기를 

끊고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한 노동자의 간절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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